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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one-Base Illusion
- 우리나라 전통 덤벙주초 구조에서 착시 -

□ 내용 

: 덤벙주초는 자연에 놓인 돌멩이 그대로 기둥을 받치는 주초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사찰이

나 한옥에서 찾기 쉽다.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오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세계에

서 우리나라서만 볼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식히다. 본 연구는 덤벙주초에 매우 흥미

로운 착시를 보고한다. 나무 기둥이 돌멩이 주초 속으로 박혀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

로 그 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다. 모든 관찰자가 착시를 경험하였고, 주초 윗면이 울퉁

불퉁할수록 착시의 정도가 더 커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시각 관련 대표적인 저널

인 ‘Vision Research’온라인 판에 우선 실렸다(google에서 ‘stone-base illusion’으

로 검색 가능). 

Oh, S. (2020). The stone-base illusion. Vision Research, 17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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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결  과 

Stone-Base Illusion (한국의 주춧돌 착시)

Songjoo Oh (Vision Research, in press, https://authors.elsevier.com/sd/article/S0042698920300614)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물에서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을 세우는 방식은 두 가지이다. 들판이나 산에
서 찾아낸 돌멩이를 정교하게 깎아 주춧돌로 쓰는 방식과 발견한 모양 그대로 가져다 쓰는 ‘덤벙주초’ 
방식이 있다. 본 연구는 덤벙주초 방식으로 세운 기둥에서 매우 흥미로운 착시가 있음을 보고하고, 그 
이유를 밝혔다.

덤벙주초 방식은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오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건축양식으
로 우리나라 사찰이나 옛 건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목수는 자연에서 얻은 돌멩이를 판판한 땅 위에 
놓고 그 위에 나무 기둥을 세운다. 임시로 나무 기둥을 돌멩이 위에 세우고 ‘그랭이’라는 도구를 사용하
여 돌멩이 윗면의 형태를 나무 기둥 밑에 복사한 다음 이 부분을 칼로 조각하여 돌멩이 위에 밀착되도
록 나무 기둥을 정식으로 세운다. 그런데, 사람 대부분은 돌멩이 속으로 나무가 박혀있는 것으로 지각하
는데 이것은 착시이다. 

위 그림 (a)는 전북 부안에 있는 내소사의 부속 건물인 봉래루로 나무 기둥은 모두 덤벙주초 위에 세
워져 있는데(c) 마치 박혀있는 것으로 지각된다(d). 그림 (b)는 그랭이로 주춧돌 윗면의 굴곡을 나무 
기둥에 복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연구 1에서는 전국의 유명 사찰을 돌며 찍은 사진들을 관찰자에게 보여주고 어떤 그림에서 
나무 기둥이 더 박혀있는지를 보고하게 하였다. 그 결과, 주춧돌의 윗면이 울퉁불퉁할수록 더 그런 인상
이 있었다. 연구 2에서, 3D 모델을 사용하여 재검증하였을 때 마찬가지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 결과는 
주춧돌의 형태와 기둥 형태의 게스탈트 원리(대칭, 좋은 연속, 유사성)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원리가 실제 예에 있다는 것을 밝힌 것은 본 연구가 처음이다. 또한, 그랭이 기법으로 건축한 
우리나라 전통 건물의 독특성과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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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설   명

덤벙주초 산이나 들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울퉁불퉁한 자연석의 형태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주춧돌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건축공법이다 자연석 위에 올리는 목조 기둥의 바닥

을 돌의 표면에 맞게 불규칙한 모양으로 다듬는데 이를 그랭이질이라고 한다 덤벙주초의 특

징은 불규칙한 표면을 서로 맞물리게 가공하기 때문에 기둥이 주춧돌 표면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덤벙주초는 보통 평민들의 주택에 많이 사용하였으며 사찰의 

암자에도 많이 사용했다 한국 전통건축의 특징적인 수법이며 중국에도 비슷한 주춧돌이 남

아있지만 드물다 네이버 지식백과 덤벙주초 두산백과

그랭이 그랭이는 얇은 대나무로 만든 집게 모양의 연장으로 집게의 한쪽 다리에 먹을 찍어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랭이칼 또는 그래자라고도 부른다 그랭이를 사용하여 부재의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그대로 다른 부재에 옮겨 그리는 일을 그랭이질 또는 그래질

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둥을 초석 위에 세울 때 벽이나 문설주가 배흘림 기둥과 만날 때 도

리에 추녀를 앉힐 때와 같이 한 부재의 모양에 따라 다른 부재의 면을 가공해주어야 할 때 

필요한 작업이다 가령 기둥을 초석 위에 수직으로 세우고 그랭이의 두 다리 가운데 먹물을 

묻힌 쪽은 기둥 밑둥에 나머지 한쪽은 초석의 윗면에 닿게 하여 초석의 높낮이를 따라 상하

로 오르내리면서 기둥을 한바퀴 돌면 기둥 밑둥에 초석의 요철에 따른 선이 그려진다 이를 

그랭이 선이라 하는데 기둥을 다시 뉘어 그랭이선 아랫 부분을 끌로 따내고 다시 기둥을 세

우면 기둥 밑면과 초석이 밀착되어 기둥이 기울어지지 않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그랭이 문

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화성의궤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스탈트 원리 요소들이 집단화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로 유사성 근접성 좋

은 연속 등이 있는데 집단화 원리 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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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이력사항 (오성주)

1. 인적사항

소 속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전 화 

2. 학력

3. 경력사항


